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The Effect of Parents, Peer and Teacher Factors

Korean J Child Stud 2017;38(6):1-15
https://doi.org/10.5723/kjcs.2017.38.6.1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Research Articl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Ji Ah Son, Sun Hee Kim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un Hee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E-mail: kremedy@pusan.ac.kr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 : 부모, 또래 및 교사요인의 영향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to explo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parent neglect,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nd teacher relationships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79 students from the second to sixth waves of 
longitudinal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Results: First, the trajectory of adolescent depression decreased slightly, whereas delinquency 
increased across time. Second,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 indic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lope of delinquency. Third, the intercept of depression was affected by parental 
abuse, parental neglect, and teacher relationships. Further, the slope of depression was only 
influenced by parental abuse. Fourth, the intercept of delinquency was affected by parental abuse,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nd teacher relationships. Further, the slope of delinquency was 
influenced by parental abuse, parental neglect, and delinquent peer associa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s targeting parental abuse and 
neglect to prevent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Keywords: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parental abuse, parental neglect, delinquent 
peer association, teach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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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내

적 혼란과 외적 상황에 대한 갈등으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경

험하는 시기이다(Rathi & Rastogi, 2007). 이러한 상태는 스트

레스를 유발하여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

라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충동적이거

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Glaser, 1967). 청소년

기 대표적인 부적응 특성인 우울과 비행을 적절히 다루지 못

할 경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아 이들의 발달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udolph, Flynn, 

Abaied, Groot, & Thompson, 2009).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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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을 종단적으로 규명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우선 중·고등학교 시기 우울의 발달궤적에 관한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같은 

내재화 증상은 15세부터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고

하거나(W. Min & Lee, 2015), 청소년기 우울증상이 15세에서 

16세에 정점을 이루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

주고 있다(Cho, 2009; S. W. Lim, 2013). 한편 비행의 발달궤적

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탈과 공격성이 15세에서 18세까지 

꾸준히 증가하거나(J. R. Lee, 2008) 비행이 15세에서 17세까지

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이후 19세까지는 다시 증가하

는 U자 형태를 보였다(S.-H. Jung, 2009). 이와 같이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

소하거나 또는 증가 후 감소 혹은 감소 후 증가 등 보다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

생이 우울, 비행의 수준이 더 높다는 기존의 횡단연구와는 다

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Koo, 2004). 기존의 횡단연구는 동

일 시점에 다른 대상을 비교한 것으로 우울과 비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반영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 우울과 비행이 각각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은 각각 상이한 부적응 특성임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달과정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우

울증상을 보이는 45%의 청소년이 품행장애를 동시에 보이

거나(K.-N. Lee, 2003), 비행이나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아동

이 우울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Gilliom & Shaw, 

2004)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과 비행 간의 관

련성을 행동화 모델로 설명하거나 실패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실패 모델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비행에 의해 야기된 

학업성취와 대인관계 등의 발달적 실패경험이 이후 시기 우울

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관계한다고 주장한다(Capaldi, 1991; 

S. Lee & Heo, 2015; W. Min & Lee, 2015). 반대로 행동화 모델

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우울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적대감을 유발시켜 이후 비행행동으로 이

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 W. Lim, 2013; Wiesner,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혹은 비행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우울과 비행 간의 일

방적인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반면 최근 연구자들은 우울과 

비행 간의 양방적 인과관계를 지지한다. 즉 초기의 비행은 발

달적 실패경험을 야기하여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된 우울 수준은 다시 보다 더 심각한 비행행동을 야기한

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또한 잠재성장분석을 통

해 초기의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의 변화율에 영향

을 미치거나 혹은 초기의 비행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 변

화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illiom & Shaw, 2004; 

Leadbeater, Thompson, & Gruppuso, 2012; E.-J. Lee, 2010). 즉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은 각기 개별적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상

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하는 특성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

소년기 우울과 비행에 대한 예방적 혹은 치료적 개입을 위해

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발달적 변화

를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종단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자들(E.-J. Lee, 2010; J.-Y. Lee, 2010)

은 우울과 비행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발달하

는데 기여하는 개인, 부모 및 가족과 같은 예측요인들의 영향

력을 규명하고 있다. J.-Y. Lee (2010)는 개인의 기질 중 자극추

구기질이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공존발달

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E.-J. Lee (2010)는 잠재성장모형 분

석을 통해 부모학대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의 초기치 뿐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

년에 이르는 동안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율에도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개인요인과 부

모요인만을 살펴보았을 뿐 또래, 학교와 같은 가족 외적인 요

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

의 우울과 비행 등의 부적응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

을 분리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다양한 환경간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Bronfenbrenner, 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우울

과 비행의 상호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요

인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다(Lansford et 

al., 2007). 특히 Bowlby (1958)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양

육태도 중 부모학대와 방임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불

만족스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이나 타인

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자녀에 대

해 부모가 감독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자녀는 더욱 

우울 및 불안감을 느끼고(J. Y. Kim & Choi, 2012), 공격성과 

비행행동을 포함한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였다(Lansford et al., 

2007; A.-Y. Lee & Yoo, 2011). 또한 E.-J. Lee (2010)는 부모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 모두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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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기는 1차적 상호작용 대상이었던 부모를 벗

어나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부모 보다 또래와

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Kim et al., 2013).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집단이 비행에 수용적일 경우 또래의 비

행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J. W. Lee, 2013; Y. Son, 

2016), 비행친구와 교류할수록 범죄, 약물 사용 등의 외현화 

행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또한 유발된다(Fergusson, Wanner, Vitaro, Horwood, & Swain-

Campbell, 2003). 따라서 또래요인 중 비행친구와의 잦은 교류

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 내  교사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교

사관계는 수업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적인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Joo & Lee, 2012). 관련 종단연구에 의하면 Sin과 

Hwang (2016)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

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이전시점의 교사관계

를 포함한 학교생활적응이 원만할수록 이후시점의 우울을 낮

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학교 2학년 시점 교사애착이 높

을수록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부적응

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교사와의 긍정

적인 관계는 이후 청소년의 사회 및 학업적 유능성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등을 포함한 문제행동

(J. K. Lee, 2012; Liljeberg, Eklund, Fritz, & Klinteberg, 2011)과 

우울증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예방하였다(Herrero, Estévez, & 

Musitu, 2006).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교사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우울과 비행은 청소년기 대표적인 부적응 특

성으로서 이후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실천적 정보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

까지 우울과 비행 각각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우울과 비행

의 발달궤적간 종단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비행

친구, 교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

써 잠재적으로 우울 및 비행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조

기에 선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입전략을 수

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부모

(부모학대 및 방임), 또래(비행친구) 및 교사요인(교사관계)의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중1 패

널자료를 사용하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2012-2016). 중1 패널자료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표하

는 표본을 선정한 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1

회씩 반복·추적 조사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 및 이를 둘러싼 환

경 등에 대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에서 측정된 

2차 연도(2011년)∼6차 연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

구대상은 원표본 2,351명 중에서 모든 연도에 조사에 참여하

지 않은 경우와 우울과 비행을 5년 동안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2,179명이다. 이 중 남학생은 1,108명(50.8%)이고 여

학생은 1,071명(49.2%)이다. 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36.8%, 대학교 졸업이 36.6%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이 

9.1%, 대학원 졸업이 3.7%, 중학교 졸업 및 그 이하가 2.9% 순

으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9.2%, 대학

교 졸업 27.2%, 전문대 졸업 9.6%, 중등 졸업 및 이하가 2.6%, 

대학원 졸업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연간 가

구소득은 3,000 –5,000만원 미만이 38.6%, 5,000  –7,000만원 미

만이 21.4%, 1,000 –3,000만원 미만이 17.9%, 7,000만원 이상

이 14.5%, 1,000만원 미만이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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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우울

우울 척도는 G. I. Kim, Kim과 Won (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

진단검사 중 우울척도를 수정·보완한 질문지로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4])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

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우울이 측정되지 않은 5차 년도를 제외한 각 시점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2차 연도 .90, 3차 연도 .90, 4

차 연도 .88, 6차 연도 .87로 나타났다. 

비행

비행 척도는 J.-H. Kim과 Lee (1995)가 개발한 비행척도를 참

고하여 재구성하여 일탈 및 비행 관련 문항을 수정 · 보완한 

것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 

조사에서 누락된 1문항(“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을 제외하

고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으로는 담배피우기, 술 마시

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무단결석, 가출, 폭행, 남

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협박하기,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관련 비행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있

다(1) 혹은 없다(2)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있다(1), 없다(0)로 역코딩하였다. 각 시

점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2차 연도에 .67, 3차 연

도 .65, 4차 연도 .56, 5차 연도 .57, 6차 연도 .50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

부모학대 척도는 Heo (2000)와 S. Kim (2003)의 척도 중 학대

와 관련된 문항을 재구성한 척도로 총 4문항이다. 각 문항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

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

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

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부모님께서는 나에

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이며, 4점 Likert 척도(매

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4])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부모학대 수준이 높음을 말한다. 2차 연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부모방임

부모방임 척도는 Heo (2000)와 S. Kim (2003)의 척도 중 방임 

관련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한 척도로서 총 4문항이다. 문항은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

도(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4])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방임 

수준이 높음을 말한다. 2차 연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비행친구 척도는 ‘지난 1년간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앞서 제시한 비행 척도에서 사

용한 13가지 유형의 비행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그러한 행

동을 한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명이라도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

행친구가 있다로 간주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한명도 없다

고 응답한 경우 비행친구가 없다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비행친구 변인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없다

는 0, 있다는 1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으며 13문항의 가변수

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차 연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교사관계 척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학교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척도이다. 이는 B. S. Min 

(1991)의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단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교사관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

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이 포함

된 5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4])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

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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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2차 연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

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1학

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

집방식으로 추출되었다. 목표 표본은 6,600명이었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학생 수

에 비례하여 지역별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다음으로 16개의 

광역시 및 도시를 교차 추출하여 27개의 집락을 확보하였고 

이를 확률비례추출법에 근거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

은 절차를 통해 2010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표본은 총 7,071명

이었으며, 이 중 중1 패널에 해당하는 표본은 2,35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 요인을 밝히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우울과 비행이 측정되지 않은 1차 연도 자료를 제외하고 2차 

연도에서 6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 간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학대 및 방임, 비행친구, 교사관계

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델을 적용하여 5년 종단자

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 및 예측변인들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을 설정하여 우울과 비

행의 종단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비행의 

다변량 잠재성장 모델에 기초하여 예측요인(부모의 학대 및 방

임, 비행친구, 교사관계)을 포함한 다변량 조건모델을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SPSS 23.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과 

Amos 23.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각 시점별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그리

고 초기 시점인 2차 연도 부모학대, 부모방임, 비행친구, 교사

관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

다(Table 1). 

먼저 중2 (Time 1) 우울의 평균점수는 1.94에서 중학교 3학

년(Time 2)때 1.99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고등학교 3학년(Time 

5)때 1.87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점수 범위가 최소 1

점에서 최대 4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 중학교 2학년(Time 1) 때는 .23에서 중학교 3학년

(Time 2) 때 .19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고등학교 3학년(Time 5) 

때 .39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점수 범위가 

최소 0점에서 최대 1점일 때 비행 또한 평균이하로 나타난 경

향이 있다. 부모학대, 부모방임, 비행친구, 그리고 교사관계의 

평균은 각각 1.84, 1.85, 1.18, 2.79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중3(Time 2) 시점의 

비행의 왜도값과 첨도값이 각각 4.70 및 31.21로, 왜도의 절

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

(Kline, 2015)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규성 가정에 맞는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Depression

Time 1 1.94 .61  .28 -.26
Time 2 1.99 .62  .20 -.30
Time 3 1.88 .55  .16 -.45
Time 5 1.87 .54  .22 -.28

Delinquency
Time 1  .23 .52 2.20 4.23
Time 2  .19 .48 2.45 5.52
Time 3  .24 .52 1.86 2.29
Time 4  .32 .57 1.45  .79
Time 5  .39 .58 1.07 -.18

Parental abuse
Time 1 1.84 .71  .96  .51

Parental neglect
Time 1 1.85 .55  .25  .41

Deliquent peers  a

Time 1 1.18 2.31 2.62 7.37
Teacher relationship

Time 1 2.79 .66 -.12 -.14
Note. Time 1 = 2nd in middle school; Time 2 = 3rd in middle 
school; Time 3 = 1st in high school; Time 4 = 2nd in high school; 
Time 5 = 3rd in high school.
a Adolescents’ delinquency is presented as Square roo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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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로 변환시키기 위해 자료에 적당한 멱수(power)를 적용할 

수 있다(Chung, Lee, & Lee, 2005). 따라서 비행 변인에 대해 제

곱근 변환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규성을 충족시켰다. 그 외 

청소년의 우울,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비행친구 그리고 교사관

계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은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치

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는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중2(Time 1)우울은 중

3(Time 2)우울에서 고3(Time 5)우울, 중2(Time 1)비행, 중

3(Time 2)비행, 부모방임, 부모학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교사관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

타내었다. 또한 중2(Time 1)비행은 중3(Time 1)비행에서 고

3(Time 5)비행, 중2(Time 1)우울, 고1(Time 3)우울, 고3(Time 

5)우울, 부모학대, 비행친구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교사관

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무 변화 

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통

계치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우울의 경우 청소년 우울의 초기

치만 있고 변화율은 설정하지 않은 즉, 5년 동안(2, 3, 4, 6차 연

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변화모형은 NFI, TLI, CFI가 모두 

.90 이하이며 RMSEA값이 .10으로 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차곡선변화모형은 

NFI, TLI와 CFI 값은 양호하나 RMSEA값이 .1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반면, 청소년의 우울이 5년 동안 선

형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 선형변화모형은 χ2값은 130.81로 

크나, NFI값(.93)와 TLI값(.92) 그리고 CFI값(.93), RMSEA값

(.08)이 적합도가 좋아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청소년 우울

의 발달궤적 모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의 3가지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

한 결과, 무변화 모형의 경우 NFI, TLI, CFI값이 모두 .90 이하

이며 그리고 RMSEA값은 .12로 적합도 수치가 낮아 적절한 모

형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선형변화모형(χ2 = 144.37, df = 

14, p < .001; NFI = .93, TLI = .94, CFI = .94, RMSEA = .06)과 

이차곡선변화모형( χ2 = 51.99, df = 10, p < .001; NFI = .97, TLI 

= .97, CFI = .98, RMSEA = .04)의 적합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

다. 이럴 경우 두 모형은 내포모형관계가 아니므로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한 모형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모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모

형을 비교할 때, 모형들 간의 자유도가 다를 경우 모형의 적합

도와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또는 TLI를 이용해야 한다

(Hong, 2000).

이를 통해 선형변화모형과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한 결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Depression (Time 1) ―

2. Depression (Time 2)  .48** ―

3. Depression (Time 3)  .40**  .48** ―

4. Depression (Time 5)  .36**  .42**  .52** ―

5. Delinquency (Time 1)  .09** .04  .07** .05* ―

6. Delinquency (Time 2)   .05*    .09**  .07**  .06**  .41** ―

7. Delinquency (Time 3) .00 .04  .07** .01  .34**   .40** ―

8. Delinquency (Time 4) .01 .02 .03 .03  .32**   .38**   .50** ―

9. Delinquency (Time 5) .00 .00 .00  .07**  .28**   .30**   .40**   .53** ―

10. Parental neglect (Time 1)  .21**  .24**  .18**  .15** .04  .03 .03   .06**  .09** ―

11. Parental abuse (Time 1)  .25**  .14**  .07**  .09**  .10**   .08**   .10**   .14**  .11**   .15** ―

12. Teacher relationship (Time 1) -.12** -.11** -.09** -.06** -.06**  -.03    -.03  -.05* .01  -.15** .01 ―

13. Deliquent peers (Time 1) .03 .04*  .04* .04  .30**   .22**   .13**   .13**  .11** -.01  .07** .04 ―

Note.  Time 1 = 2nd in middle school; Time 2 = 3rd in middle school; Time 3 = 1st in high school; Time 4 = 2nd in high school; Time 5 = 
3rd in high school.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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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MSEA = .02,  TLI = .03으로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또한 측정 자료가 1년마다 반복 측정된 자

료로서 다른 요인과의 발달궤적간의 관계를 밝히는 다변량 잠

재성장 모형에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기 위해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차곡선변화모형으로 발달궤적을 추정

할 경우 변화에서의 가속과 감속을 나타내는 추정치가 유의하

지 않으므로 선형변화모형이 이차곡선변화모형에 비해 자료

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Jwa, 2010). 

Table 3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최종적인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 초기

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Table 4). 

전반적으로 우울은 점차 감소하였고 비행은 점차 증가하

였으며, 우울 변화율의 변량과 비행 변화율의 변량이 모두 유

의미하여 우울과 비행의 변화추이가 청소년들 간에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56, p < .001)을 보여주었다. 이는 초기에 청소년 우

울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 우울의 감소

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초기에 청소년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 우울의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부적관계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r  = -.27,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초기치가 높은 청소년들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초

기치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간 종단적 관계 

청소년 우울과 비행 발달궤적간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서 Figure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두 잠재변수의 발달

궤적간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χ2= 

301.932 (df = 34), p < .001, NFI = .93, TLI = .91, CFI = .93, 

RMSEA = .06 (.05∼.06)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는 청소년 우울과 비행간 관계에서 우울과 비행 

각각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평균과 변량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우울과 비행 발달궤적간 관계를 추정한 결과를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단일 발달궤적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 우울-비

행 다변량 발달궤적에 있어서 우울과 비행의 초기치의 평균과 

변량은 동일하였다. 하지만 우울 변화율의 경우 단일 궤적에

서는 감소추세를 보였지만(Table 4 참조), 비행과 우울의 종단

적 관계를 함께 살펴본 결과 우울의 변화율은 증가하고 있으

며, 비행 또한 .04 (.00)에서 .11 (.0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은 함께 발달하는 과정에서 큰 

Table 3
Latent Growth Model Fit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Variables Change model χ2 df p NFI TLI CFI RMSEA
Depression Non change model 255.31 11 .000 .87 .88 .87 .10

Liner change model 130.81 8 .000 .93 .92 .93 .08
Quadratic curve change model  90.66 4 .000 .95 .88 .95 .10

Delinquency Non change model 633.85 17 .000 .72 .76 .73 .12
Liner change model 144.37 14 .000 .93 .94 .94 .06
Quadratic curve change model  51.99 10 .000 .97 .97 .98 .04

Table 4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Parameter M (SE) Variance (SE)
Depression Intercept  1.97 (.01)*** .21 (.01)***

Slope  -.02 (.00)*** .01 (.00)***
Intercept ↔ Slope -.56***

Delinquency Intercept  .19 (.01)*** .11 (.00)***
Slope  .04 (.00)*** .01 (.00)***
Intercept ↔ Slope -.2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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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우울 초

기치와 비행 초기치 그리고 청소년 우울 변화율과 비행 변화

율 변량 모두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이는 청소년 우

울과 비행 초기값에서 개인 간 차이가 있고, 청소년 우울의 변

화율 비행의 변화율에서도 개인간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간 

차이를 예측하는 변인의 투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6에는 이 모형으로 추정된 각 잠재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우울 초기치와 우울 변

화율간의 관계는 β = -.55 ( p < .001)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우울 초기치와 비행 변화율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한 부적관계

(β = -.12, p < .01)를 보여 우울 초기치가 높은 청소년들이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우울과 비행의 변화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

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 초기값이 비행의 변화율과 우울의 

변화율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보면, 비행 변화율에서는 β 

= -.22 ( p < .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우울 변화율에서는 β = 

-.00 ( p = .87)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비

행의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들이 비행의 변화가 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비행의 초기값은 우울의 변화율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우울의 초기값과 비

행의 초기값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지고 있어 청소

년 우울과 비행은 초기시점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이 밝

혀졌다.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

청소년 우울과 비행 발달궤적에 대하여 부모학대와 부모방

임, 비행친구, 학교요인인 교사관계를 예측요인으로 투입한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 = 367.500 

(df = 54), p < .001, NFI = .92, TLI = .89, CFI = .93, RMSEA = 

.05 (.04 ~.05)로, TLI값에서 적합도를 약간 벗어나지만 CFI와 

RMSEA값이 제시되는 기준값을 넘어서고 있어 비교적 적합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7에는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 및 이들의 상

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예측변수를 

투입한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우울 초

기값이 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예측요인을 투

입한 결과 우울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학대, 

Table 5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of the Trajectories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Parameter M (SE) Variance (SE)
Depression Intercept 1.97 (.01)*** .21 (.01)***

Slope  .22 (.02)*** .00 (.00)***
Delinquency Intercept  .19 (.01)*** .11 (.00)***

Slope  .11 (.01)*** .00 (.00)***
***p < .001.

Figure 1. Longitudinal trajectories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Time 1 = 2nd in middle school; Time 2 = 3rd in middle 
school; Time 3 = 1st in high school; Time 4 = 2nd in high school; Time 5 = 3rd in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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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방임, 그리고 교사관계였다. 부모학대(β = .25, p < .001)와 

부모방임(β = .25, p < .001)은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인 관계를, 교사관계(β = -.13, p < .001)는 청소년 우울과 유의

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 부모의 학대 및 방임 수준이 높으며 교

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청소년 우울의 초기치가 높

았다. 다음으로 청소년 우울의 변화율에는 부모학대와 우울의 

초기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β = -.18, 

p < .001)와 우울 초기값(β = -.50, p < .001) 모두 우울의 변화율

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시점의 부

모학대가 높을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이 완만하게 증가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우울이 높

을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행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학대, 비행친

구, 교사관계로 나타났다. 부모학대(β = .10, p < .001)와 비행

친구(β = .41, p < .001)는 비행의 초기치와 유의미한 정적인 관

계를, 교사관계(β = -.09, p < .001)는 비행의 초기치와 유의미

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학대 수준이 높고 비행친

구가 많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비행의 초기

값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비행 변화율과 관계가 있

는 요인은 부모학대, 부모방임,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 초기치 

그리고 청소년 우울 초기치였다. 부모학대(β = .14, p < .001)

와 부모방임(β = .12, p < .001)은 청소년 비행의 변화율과 정적

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비행친구(β = -.15, p < .001), 비행 초기

치(β = -.17, p < .01)와 우울 초기치(β = -.20, p < .001)는 비행의 

변화율과 부적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학

Table 6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Parameter B β SE C.R.
Depression intercept → Depression slope -.12  -.55*** .01 -10.56
Depression intercept → Delinquency slope -.02  -.12**         .00 -2.93
Delinquency intercept → Delinquency slope -.06  -.22*** .01 -3.96
Delinquency intercept → Depression slope -.00   -.00 .01  -0.16
Depression intercept → Delinquency intercept coefficient of correlation  .02   .16*** .00  4.32
**p < .01. ***p < .001.

Figure 2. Predictors of longitudinal trajectories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Time 1 = 2nd in middle school; Time 2 = 
3rd in middle school; Time 3 = 1st in high school; Time 4 = 2nd in high school; Time 5 = 3rd in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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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의 변화는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비행친구가 많으며 우울과 비행 수준이 초기에 

높은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을 지속시키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학대, 부모방임, 교사관계가 

나타났다. 부모학대(β = .25, p < .001)와 부모방임(β = .25, p < 

.001)은 우울의 초기치에 정적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교사관계

(β = -.13, p < .001)는 우울의 초기치에 부적이고 유의미한 관

계를 나타냈으며, 우울의 초기치(β = -.22, p < .001)는 다시 비

행의 변화율에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학

대와 부모방임 수준이 높고 교사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으며 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

등학교 3학년까지 비행을 완만하게 증가시켰다. 

논의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우울 및 비행의 시간경과에 따른 발

달궤적을 추정하고,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이 종단적으로 어

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요인의 영향력을 규명

하였다.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을 추정한 결과 우선 

우울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점차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Jwa, 2010; H. Lim & Choi, 2010; Meadows, Brown, & Elder, 

2006).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다

루는 능력이 향상되고, 인지 및 행동적인 대처양식 그리고 사

회적지지 기반 등 여러 심리학적 적응 수준이 중학생 시기에 

비해 고등학생 시기에 발달하여 위기상황에 보다 적응적으

로 대처함으로써 우울이 점차 감소했기 때문이다(Y. A. Lee & 

Chung, 2015).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을 추정한 결

과,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비행은 점차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비행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

가한다(Y. Kim & Lee, 2015)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음주, 

흡연 가출 등으로 구성된 경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S.-G. Lee, 200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가출 등에 해당하는 경비행과 

폭행, 패싸움, 절도 등 중비행을 동일한 점수로 합산하여 사용

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자하는 

흡연, 음주 등의 지위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비행수

Table 7
Latent Growth Model Path Coefficient Estimates of Predictors 

 Intercept Slope
 B  β SE C.R.  B  β  SE   C.R. 

Depression
     Parental abuse  .16   .25*** .01 10.05 -.02   -.18*** .00 -4.59
     Parental neglect  .21   .25*** .01  9.70  .00 -.02 .00 -2.30
     Delinquent peers  .00 .03 .00  1.54  .00  .04 .00 0.36
     Teacher relationship -.09  -.13*** .01 -5.29  .00  .05 .00  1.46
     Depression intercept -.11   -.50*** .01 -8.18
     Delinquency intercept -.00 -.00 .01 0.92
Delinquency
     Parental abuse  .04   .10*** .01  3.56  .02   .14*** .00  4.14
     Parental neglect  .00 .01 .01  0.34  .02   .12*** .00  3.50
     Delinquent peers  .06   .41*** .00 14.92 -.00  -.15*** .00 -3.72
     Teacher relationship -.04  -.09*** .01 -3.29  .00 .01 .00 0.48
     Delinquency intercept -.05 -.17** .01 -2.67
     Depression intercept -.04  -.20*** .01 -4.16
Note. χ2 = 367.500 (df = 54), p < .001, NFI = .92, TLI = .89, CFI = .93, RMSEA = .05 (.04~.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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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초기시점 우울은 비행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으나 초기시

점 비행은 우울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비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 중 우

울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행동화(acting out) 모델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 결과들(Beyers & Loeber, 2003; Kofler, et al., 201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우울 증상의 특징인 가면

성 우울(masked depression)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비

행은 내재화된 우울증상이 외현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Carlson & Cantwell, 1980).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은 중학생에

서 고등학생 시기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주로 상호작용하는 대

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옮겨지고 또래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화모델을 살펴보면 청소

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다소 공격적이고 비행행동으로 표출

되었을 때 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탈행동을 하는 또래

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고 심각한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다(Poirier et al., 2016).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이 더 심

각해지고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울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변량 잠재성장 조건모형을 활용하여 우울과 비행

의 발달궤적간 종단적 관계에 예측요인들을 투입하여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학대는 우울과 비행의 초기치 모

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

향을 비행의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부모의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시점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수준

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대다수의 선행연구결과(M. Kim, 2016; 

Lansford et al., 2007; Moretti & Craig, 2013)와 일치하였으며,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에 공동으로 관계된다는 

선행연구결과(S.-H. Jung, 2009;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또한 부모학대는 우울의 증가율을 완만하게 하고 비행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이

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B. Lee & Min, 2014; E.-J. 

Lee, 2010). E.-J. Lee (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자

녀학대와 내재화 행동문제간의 관계에서 초기 시점 자녀학대

는 이후의 내재화 문제의 증가를 완만하게 하였다. 이는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가정의 억압

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고 억압해야 하는 것으

로 생각하여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무감각하기 때문에(Y. 

Son, 2007) 우울 점수가 과소평가되어 변화율이 완만하게 증가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모학대가 비행의 변화율을 가파

르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비행의 경우 흡연 및 음주 여부

와 같이 자신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

되어 우울에 비해 부모학대가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현상

이 보다 실제적으로 규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시점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우울이나 내재화 문

제를 유발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Francke, Viola, Tractenberg, 

& Grassi-Oliveira, 2013; Kim, 2016; S. A. Lim, 2015)들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부모방임이 동일 시점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부모감독이 동일 시점 중학교 2학

년 남자청소년의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Seo & Kim, 2015). 이러한 결과는 부

모방임 외에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학대, 비행친

구와 같은 더욱 강력한 변인의 투입으로 부모방임의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부모방임은 비행

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을 가파르게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하였다. 이는 이전에 경험한 부모

의 방임이 청소년 시기의 공격성이나 비행을 예측하고 강화시

킨다는 연구결과들(M. Kim, 2016; S. A. Lim. 2015)과 맥을 같

이 한다. 특히 Kerr, Stattin과 Burk (2010)는 부모가 자녀의 또

래 관계 및 학교생활에 관심을 덜 가지고 대화를 덜 나눌수록 

이후의 비행행동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지 않을 때 자녀는 자신들

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냉

담한 부모에 대해 반항적인 행위로써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해

석할 수 있다(M. Kim, 2016).  

다음으로, 비행친구는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의 정도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 또래요인인 비행친구가 가

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Church et al., 2012; 

S.-H. Jung,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Akers (1998)의 사회학습이

론(social learning theory) 중 차별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이기에 이들의 행동

은 타인 및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형성된다. 즉 비행

과 무관했던 청소년들이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나 규범을 

가진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에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친

구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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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가 청소년 우울 및 비행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초기시점 우울

과 비행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또래 외에 교사와의 관

계가 동일시점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보고한 횡단연구들(Cho, 2009; M.-Y. Kim & Jung, 

2015)과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또한 청소년기 우울 및 비행을 예방

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기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교사와

의 긍정적인 관계는 여러 부적응적인 요인을 감소시키고 청소

년의 적응적인 성장을 돕는다(J. B. Kim, 2012). 따라서 청소년 

우울 및 비행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관계 

증진 또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사

관계는 청소년 우울 및 비행의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초기시점 교사에 대한 지각만

을 예측요인으로서 측정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담임

교사가 바뀌는 학교현장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에 대한 지각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의 초기치가 비행의 변화율의 증가를 완만

하게 하는 종단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학대, 부

모방임 그리고 교사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시점 

부모학대가 높을수록(Moretti & Craig, 2013) 부모방임이 높을

수록(S. A. Lim, 2015)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M.-Y. Kim 

& Jung, 2015)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횡단연구들

과 일치한다. 또한 자녀학대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가 높으며 이는 다시 외

현화 문제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는 E.-J. Lee (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부모학대와 방임 같은 부정적인 양

육태도와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우

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이

를 비행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종단 연구를 통해 우울과 비행의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 추

이를 밝힐 수 있었으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우울과 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부모요인 중 부모학대로 나타나,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을 지속,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과 비행을 예방하고 치료적 

개입을 위해 가정 내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

며 학대적 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

하다. 셋째,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울과 비행을 분리시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요인을 규

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우울이 동반된 비행은 

더욱 위험하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해결 및 치료 전략을 세울 때 우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래, 교사요인 등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접근해

야함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자료

에서 비행 문항의 신뢰도가 낮게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패널조사 특성상 원척도를 사용하기 보다는 원척도에서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여 비행이 대표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

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경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하지 않

고 통합하였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흡연

행위와 같은 경비행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영향

이, 폭력행위와 같은 중비행의 경우 부모-자녀 학대 요인이 추

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 K. Lee, 2012), 경비

행과 중비행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발달양상이 상이하며 관

련변인들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는 근거(Brown, Catalano, 

Fleming, Haggerty, & Abbott, 2005)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의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관계를 초기 시점만을 측정하여 예측요

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마다 담임교사

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같은 긍정

적인 자원들이 일관성 있게 지각하고 있었다는 B.-S. Jung (2011)

의 연구를 토대로 교사관계를 초기 예측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학년마다 담임교사가 달라지는 학교현장을 고려하였

을 때 교사관계는 시간 의존적 변수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

으로 한 패널 조사로 대체로 우울과 비행 수준이 낮다는 것이

다. 이는 우울과 비행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학교

에서 이탈되었을 경우 패널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탈된 경우로 청소년의 가출 혹은 

학업중단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우울과 비행수준은 재학 

중인 학생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환경적으로도 취약하므로

(Keum, 2008)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위기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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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우울과 비행의 발달궤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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